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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터치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

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터치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는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 인터렉션 환경에서 

즉각적인 메뉴간 이동을 위해 메인 개념의 ‘홈 화면’

을 중심으로 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홈 화면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홈 화면

의 메뉴를 자신에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한다. 대

표적인 터치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운영체제에 따

라 크게 애플의 iOS 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를 사

용하는 제품군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이들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과 위젯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배치하여 사용한다. 이런 홈 화면의 커스터마이징은 사

용자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터페이스의 사용

성을 향상시킨다. 현재 출시된 태블릿 PC 또한 홈 화면

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PC 

홈 화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열식

과 계층식, 2 가지의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디자

인하였고 유저 테스트를 통해 홈 화면 설정 유저 인터

페이스를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나열식과 계층식의 두 가지 홈 설정 

UI 를 설계하였다. 나열식은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의 

런처 아이콘과 위젯들이 선택영역(그림1 중,우의 하단

부)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방식이며, 계층식은 상위 

카테고리를 거쳐 원하는 아이콘과 위젯을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홈 설정 화면 

상단의 홈 영역과 하단의 선택영역의 아이콘들이 축소

되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 태블릿 PC 의 홈 설정 

방식과는 상이하다. 그림 1의 태블릿 PC 는 홈 화면에

서 상단의 홈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홈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 하단에 나열식 또는 계층식의 홈 화면 

설정 메뉴가 생성되고 사용자는 화면의 모듈에 맞게 기

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메뉴들을 배치 또는 제거하

여 홈화면을 구성한다. 설정을 완료하면 저장(또는 취

소)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온다. 

 

 

 

 

 

 

 

 

그림 1. 태블릿 PC 홈 화면(좌), 홈 설정 화면의 나열식 메뉴

(중), 홈 설정 화면의 계층식 메뉴(우) 

 

제공되는 메뉴는 뉴스, 인터넷, 메일, 트위터, 앱마켓, 

뮤직, 라디오, 비디오, 카메라, 사진, 지도, 날씨, 연락처, 

전화, 달력, 시계, 메모, 설정 등이었다.  홈을 구성하는 

아이콘의 크기는 전체의 1/8크기 단위로 모듈화되어 

1/2, 1/4, 1/8의 3가지 사이즈로 규격화되어 있다. 기능

적으로는 위젯형과 런쳐형, 두 가지로 구분되며, 스타

일은 아이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날씨와 시계, 달

력과 같이 그래픽적인 요소가 중요시되는 기능의 경우 

최대 4가지의 스타일이 제공되고, 인터넷, 앱마켓, 카메

라, 연락처, 메모, 설정처럼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런쳐 

역할만 하는 경우는 1가지의 스타일만 제공된다. 아이

콘의 선택과 이동, 배치 등의 모든 행동은 플릭과 드래

그앤드럽 등의 터치 인터렉션으로 조작된다. 홈설정 시

의 아이콘의 사이즈는 실제 크기보다 축소되어 표시된

다. 그림 1에서 홈 화면 A,B,C 는 홈 설정 화면의 

A,B,C 와 동일한 사이즈이다.  

 

메뉴의 스타일은 페이퍼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그래픽

은 사용자에게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흑백

의 와이어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다. 나열식은 그림 

2(좌)에서와 같이 스타일을 확인하며 좌우로 플릭하며 

선택한다. 계층식은 하단의 상위 카테고리를 좌우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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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하며 선택하면 그림 2(우)에서와 같이 미리보기 창

에서 스타일을 확인하며 선택한다.  

 

  

 

 

 

 

 

 

 

그림 2. 나열식(상), 계층식(하) 

3. 실험 

2011 년 4 월  13 일부터 27 일까지 태블릿 PC 홈 

화면 설정 방식의 비교 실험을 실시 하였다. 참가자는 

20 대 학생, 총 19 명이었으며, Think aloud 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2 인 1 조로 진행하였다. 참가자에게는 실

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시킨 후, 나열식과 계층식을 

번갈아가며 자신이 원하는대로 홈설정을 사용하도록 지

시하였다. 두가지 방식의 홈설정을 마친 후,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고하게 하고,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실험완료 전에는 실험목적이 두 설

정방식의 비교라는 점을 강조하지않고, 각자 홈을 어떻

게 꾸밀 것인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었으므로, 

플릭이나 드래그앤드럽과 같은 조작은 불가능하였지만, 

모더레이터가 실험참가자의 조작에 따라 화면을 작동시

켜줌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조작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참가자들은 이러한 

low-fidelity 수준으로도 완성될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림 3. 실험 환경(좌)과 페이퍼 프로토타입(우) 

 

4. 결론  

선호도는 계층식 6 명, 나열식 13 명으로, 나열식을 선

호하는 사용자가 많았다(표 1). 실험 순서와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선호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그러

나, 남성은 나열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계

층식의 4 배), 여성은 두 방식의 선호비율이 비슷하여, 

성별에 따른 영향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나열식은 디자인이 복잡하나, 

직관적이라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계층식은 디자

인은 깔끔하고 좋으나, 뎁스가 있어 불편하고, 알아보

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2) 

 

표  1  선호 결과 

 실험 순서 스마트폰 성별 

나열→ 
계층 

계층→ 
나열 유 무 남 여 

선호 

나열 13 5 8 6 7 8 5 

계층 6 2 4 3 3 2 4 

계 21 7 12 9 10 10 9 

표  2  피실험자 의견 

 의견 인원 

나열식 

나열식 선호

이유 

아이콘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 좋다. 2 

직관적이라 좋다.(바로 보고 배치가능) 8 

계층식 

비선호 이유 

계층식은 depth가 번거롭다. 5 

계층식은 하위메뉴를 예상하기 어렵다. 8 

계층식 

계층식 선호 

이유 
디자인이 심플하다. 6 

나열식 비

선호 이유 

나열식 디자인이 복잡해서 8 

나열식 선택 폭이 너무 넓어서 1 

 

나열식과 계층식 홈설정 방식 비교실험 결과, 메뉴 구

조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아이콘의 크기와 스타일을 예

상하기 어려울 때 계층식보다 나열식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열식은 시각적으로 복잡해 보인

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나열식의 디자인을 개선한

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태블릿 PC 에 국한하여 얻은 결론

이므로 보편적인 결론으로 보기 힘들다. 향후 실험 인

원의 확충과 실험 환경을 개선하여 실험을 실시한다면 

본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나열식에 대한 남성의 선호도

의 이유와 스마트폰과 홈 설정 방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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